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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주민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차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연구 대상은 2014년, 2016년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전체 조사대상자 중 심폐소생술 인지군 357,176명이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합표본 빈도분석과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지역주민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은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을 경우, 최근 2년 동안 마네킹 실습 경험이 있을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이 2년 이내일 경우, 남성, 41.5세 이하일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
          
        

        
          This study is a descriptive investigatory study that secondarily analyzes the community health survey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onfidence regarding the execu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mong community members of Korea. Study subjects included 357,176 people who were aware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based on 2014 and 2016 community health surve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composite sample frequency and decision-making tree using SPSS WIN 25.0 progra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 confidence regarding execu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f the community members was higher if the subject has experience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education, trained on mannequin within the past 2 years, receive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education within the past 2 years, is of male sex, and is 41.5 years of age or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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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심정지란 심장이 자율적으로 펌프작용을 하지 못해 박동이 멈추거나 불규칙하여 효과적으로 혈액이 순환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발생 후 수 분 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주요한 이슈이며 정확한 심폐소생술의 수행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나[2]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약 45.1명의 심정지 발생률을 보이고 소생률은 16.8%에 그치고 있다[3].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의 핵심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나[4] 2016년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은 28.7%에 불과하였다[5]. 지역사회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이 10% 증가할 때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는 심정지 발생 후 병원 전 단계에서 목격자의 적절한 심폐소생술 수행이 심정지 환자의 예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폐소생술이 효과적이지 않더라도 사전 교육이 실제 상황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이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7].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을 기점으로 2008년에는 일반인에 의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및 개정을 통해 심정지 환자에 대한 현장 응급처치 강화와 활성화 등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8]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9]. 대한심폐소생협회는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인명소생술(Basic Life Support Provider, BLS Provider) 과정을 수행하여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 또한 국가 차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불특정 다수나 대규모 이론 강의, 보수교육, 의무 교육의 형태로 수행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효과가 미비하여 오인지율이 높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심폐소생술 시도 저하를 유발하게 된다[11].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원의 지시로 수행이 가능한지를 파악한 연구에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수행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12] 적절한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 및 수행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1]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지식, 태도, 자신감 및 술기수행능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8][13], 심폐소생술 교육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10], 보건교사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4], 심폐소생술 교육이 초등학생의 심폐소생술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9] 등이 진행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심폐소생술 교육이 심폐소생술 지식, 술기 능력, 태도의 향상과 관련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보다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제로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의 판단을 통해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13]. 또한 심정지 환자 발견 시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수행 자신감에는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 유무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14][15][16][17] 이러한 심폐소생술 관련 연구들은 초등학생, 간호대학생 등 연구 대상자가 제한적이었으므로 대상자를 우리나라 지역주민으로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급성 심정지가 발생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수행되는 목격자 심폐소생술은 효과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수행 의지가 높아질 때 시도 비율이 높아지고, 수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수행 자신감이다[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tree analysis) 기법을 활용해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의 특성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역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을 파악한다.

        둘째, 우리나라 지역주민이 심정지 환자 목격 시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행능력 자신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나무구조모형(tree-structured model)을 확인한다.

      

    

    

  
    
      Ⅱ.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주민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이차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2014년,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이용하였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수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통계청 승인 조사로(승인번호 제117075호) 2008년 이후 매년 실시되는 전국 규모의 조사이며 만 19세 이상 성인의 질병 이환, 생활방식 및 건강행태 등을 조사한다. 본 연구자는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 및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주무부서인 질병관리본부 만성질병관리과에 연구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본 자료 활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심폐소생술 인지군 357,176명을 분석하였다.

      

      
        2-3 연구변수
        예측변수는 문헌고찰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변수를 선정하였다. 심폐소생술 관련 변수로는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여부, 심폐소생술 마네킹 실습 경험 여부,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 변수를 선정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는 복합표본설계 하에서 추출되었으므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심폐소생술 관련 변수는 복합 표본 설계 정보인 가중치, 층화 변수, 집락 변수를 고려하여 빈도분석 하였다. 최종적으로 심정지 환자 목격 시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의 특성은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사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복합 표본 메뉴에는 없으므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단순 표본 분석을 수행할 경우 연구 결과가 확대될 수 있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CART(Classification an Regression Tree) 방법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성별은 남자가 51.9%이었다. 평균연령은 약 44세로 40-64세가 50.2%로 가장 많았고 39세 이하가 40.1%, 65세 이상이 9.8%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력은 54.1%가 대졸 이상이었고 직업이 있는 대상자는 73.6%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PR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
SD
            

          
          
            	Gender
            	Male
Female
            	175,350(51.9)
181,858(48.1)
            	
          

          
            	Age
            	39≦
40-64
65≧
            	112,410(40.1)
191,776(50.2)
53,022(9.8)
            	44.20±0.37
          

          
            	Eduction
            	No Schooling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4,985(0.7)
36,251(5.7)
38,365(7.6)
119,493(31.9)
157,636(54.1)
            	
          

          
            	Occupation
            	Yes
No
            	258,424(73.6)
98,393(26.4)
            	
          

          
            	CPR Training Experience
            	Within last 2years
Past, not within the last 2 years
None
            	81,234(25.5)
84,816(26.0)
191,126(48.5)
            	
          

          
            	Confidence for CPR
            	Correct Performance
Roughly Performance
Not Performance
            	45,101(13.3)
160,640(46.6)
151,175(40.1)
            	
          

        

        

        심폐소생술을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으로는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48.5%로 가장 높았고 과거에는 교육 경험이 있지만 최근 2년간 없는 경우가 26.0%, 최근 2년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25.5% 순으로 나타났다. 심정지를 목격한 경우 심폐소생술 수행 자신감은 대략 수행이 가능한 대상자가 46.6%로 가장 높았고 할 수 없는 대상자가 40.1%, 정확하게 수행 가능하다는 대상자는 13.3%로 나타났다.

      

      
        3-2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 관련 특성 분석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 관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사결정나무 분석 기법을 수행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가장 상위의 네모는 루트 로드로서 아무런 예측변수(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과이다. 루트 로드에서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군은 12.7%이었다. 루트 노드 아래로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예측하는 변수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상위에 있을수록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된다. 심폐소생술 수행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 가장 높은 군은 과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최근 2년간 및 과거에는 있으나 최근 2년간 교육 경험 없음)이 있는 대상자였으며(25.3%) 두 번째로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이 높은 군은 최근 2년 동안 마네킹을 이용한 실습 경험이 있는 군이었다(26.7%). 세 번째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이 높은 군은 최근 2년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군이었으며(43.6%) 네 번째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이 높은 군은 남성이었다(48.5%). 다섯 번째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이 높은 군은 연령이 41.5세 이하인 군이었다(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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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논의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지역주민이 심정지 환자 목격 시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행능력 자신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식 정도가 더 높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가 향상된 결과를 보였으며[19][20] 심폐소생술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 이처럼 심폐소생술 교육은 심폐소생술 수행에 대한 긍정적 요인을 형성하며, 심폐소생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심폐소생술 수행능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8]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지식, 태도,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심폐소생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행능력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따라서 우리나라 지역주민의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을 증가시켜 심정지 상황을 목격하였을 때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심폐소생술 교육은 대규모 이론강의, 보수교육, 의무교육 등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마네킹을 이용한 실습 교육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마네킹을 이용해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에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과[10] 같은 결과이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일관된 형태의 보편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그 결과가 수행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고안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강의식 교육은 최소화하고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20]. 따라서 이론교육을 통한 지식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많은 시간을 마네킹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술기 연습을 하여 술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의 시기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최근 2년 내에 받은 경우에 심정지 환자를 목격 시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은 심폐소생술 과정을 이수한 후 3-6개월이 경과하면 습득했던 지식과 술기를 급격하게 잊게 된다[22]. 2년 주기의 심폐소생술 교육 과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으로[21] 심폐소생술 관련 지식과 수행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자가 학습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교육 등의 편리한 방법을 통해 길어도 6개월 간격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23]. 심폐소생술 교육을 최근에 받았을수록 심정지 환자를 만난 상황에서 소생술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더 높다고 하였으며[24] 4개월 간격으로 심폐소생술 재교육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심폐소생술 수행 기술의 정확성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본 연구에서 최근 2년 내의 교육이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적어도 2년 내의 교육 또는 교육 경험이 있다 해도 2년이 경과하기 전 재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설문 항목이 최근 2년 내의 교육 경험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추후 조사에서는 교육 경험 기간이 6개월과 그 이상으로 세분화된다면 연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폐소생술 수행에 유의한 인자라고 한 결과와 대조되는 결과이다[15].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성별과 직업, 교육 경험을 교차분석하였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높고 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은 여성이 남성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 연구대상자의 연령에서는 41.5세 이하의 연령에서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현숙 등[14]의 연구에서는 연령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경희[16]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와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였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17] 연령 등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 대상자의 교육정도와 직업 유무는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 특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강경희, 임준[16]의 연구결과 교육정도와 직업은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와 직업이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와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에 주는 영향에 대해 후속 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주민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차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주민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자신감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마네킹 실습 경험이 있으면서 교육 기간은 최근 2년 이내, 남자이면서 연령은 41.5세 이하일 때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은 심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수행 자신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심폐소생술 수행 자신감 향상을 위해 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 운영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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